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러나우리마음에는사계절없는마음의봄이와
야되겠습니다. 마음의봄말입니다. 사계절이있
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
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
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
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
는그마음자체가사계절없는마음의봄이된다
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나서지금모두살고들계십니다. 내가이
자리에있으면이자리에있는거지, 과거가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없을것이고미래는오지않았으니
까없을것이고현재는공했기때문에없을것이
라이겁니다. 그러니공한이자리에서내마음의
봄을찾지못한다면인간으로서자유스럽게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벗어날수가없습니다.
업식이란무엇인가? 그것은우리가과거로부터

수없이 행해온 악한 일 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입력이돼서지금현실에나오는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앞에, 죽은그혼백앞에그냥줄줄이늘어서게
되니한발짝도내디딜수가없어요. 한발짝도내
디딜수가없으니까벗어날길이없죠. 그래서업
식은그림자처럼따라다닌다고말하는겁니다. 요
것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처님
께서 네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남자가마누라를얻어서참근근득생살았

더랍니다. 그러다가좀살만하게되니까첩을하
나얻었죠. 하하하…. 아마들으면다아실겁니다.
첩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온통 미쳐서 정신
없이끌려가다가첩을또하나덜컥얻었어요. 그
러고는정신없이몇해고가다가또새첩을얻었
죠. 첩을셋이나얻은겁니다. 그래서새첩을얻어
서 거기에 미쳐서 그냥어쩔 줄을 모르더니그만
어느땐가덜컥죽어버렸단말입니다.
죽어서셋째첩에게“너, 같이가자.”하니까세

상에, 방문안에서인사를하곤그냥대척도안하
더랍니다. 둘째첩에게또가자고하니까아예대
문안에서그냥고하고말아버리더랍니다. “네가
좋아서나를쫓아왔지내가좋아서너를쫓아다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쫓아가느냐.”
하면서안가더랍니다. 그래서또첫째첩에게같
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서 그냥 인사를
올리고는안가더랍니다. 그러니어떻게됐겠습니
까? 큰마누라는 가자고 그러니까“아이, 죽으나
사나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하더랍니다.
가장천대받고가장무시당했던마누라가말입니
다.
그런데부처님께서왜그렇게네여자로비유했

느냐? 셋째첩은금은보화를말한겁니다. 그러니
까안방에서나가는일이없죠. 둘째첩은집이니
까대문안에서나가는법이없죠. 또첫째첩은부
인이나자식들이나또는사회인사들이나친구들
이나 이런 사람들이니 동구 바깥밖에 더 나갑니
까? 지금으로치면화장터묘지같은이런데까지
밖에는더나갈수없죠. 거기서하직을하죠. 그러
니죽어서갈때도같이갈수가없는겁니다. 대신
해줄수없는거고말입니다. “죽으나사나같이
다녀야지어떡하느냐?”하는큰마누라는바로업
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업식 말입니다. 그런
데그업식마저도벗어나야된다는얘깁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

하고몇천년몇만년살것같이마음이그냥거기
에만 온통 쏠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털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
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
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말이 딴
데로 샜어요.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혼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
가보니까자기살았던대로업식이늘비하게쫓
아다니니한발짝도떼어놓을수없죠.
또거기에서어떡어떡하다벗어났다고봅시다.

그런데‘나’라는게있습니다. 지금이공부를열
심히하시라하는것은나라는걸빼버려라이겁
니다. 공했다는걸알아라. 나라는게있다면의식
적으로나를내세우게되고또그게화해서, 죽어
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
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 죽을
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오기를기다리고있다가보니까오백년도가
요천년도가요. 이렇게되더라이겁니다.

세번째는우리가둘아닌줄을몰라요. 항상변
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둘이아닌줄알고둘이아니게나투는줄안
다면그냥불바퀴가돼버릴텐데, 불바퀴에닿으
면타죽는줄알고는거기에접근을못한단말입
니다. 그러니중생을면치못한다이소립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네 이 몸
을 혹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혹성 가운데에 별성
이있고별성가운데에그뜻이있고바로의식적
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냄에있어서광력전력통신력자력을충만히엮
어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
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
계50%를깜깜하게모르는거예요.
그러니유(有)의세계, 물질세계만가지고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없는데, 누구한테칭찬받을줄도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먹고살 양으로
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먹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사람이살양으로먹나, 또먹을양으로사
나? 이것을한번생각해볼점도있지않아요?
생명의 근본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 근

본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이 있습
니다. 생명이있는고로작은거나큰거나생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만날 전력으로 비유하는데,
전력이크고작은게어디있겠습니까? 전구에불
이들어오면여러분은모두그불들어오는것만
봤지전력이들어오고나가는것은못보시죠? 그
리고아주커다란모터가돌아가는것만봤지전
력이그렇게많이들어와서오고가는사이없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
니까우리가자유스럽게살수가없는거죠. 즉말
하자면 우주 만유가 다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
로돌아가고있습니다. 인연의법칙, 바로인연의
줄이, 줄이없으면서도있죠. 그렇게전력이들어
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지만 전구에
불이들어와있듯이, 인연의줄도그렇습니다. 이
거를불가에서는법계라고합니다.
그런데인연줄을‘가설’이라고해도좋습니다.

모두가 가설이 돼서 재깍 불이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재깍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하는 이것
이 바로 나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있
어서, 우리가사는데는불을켜려면붙여야되고
불을끄려면떼야하는작용을여전히하면서돌
아갑니다. 그런데 인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
은영원한겁니다. 불이꺼졌다켜졌다하는언어
도붙지않는자리다이소립니다. 그거는우리몸
뚱이가있든없어지든영원한겁니다.
왜영원하다고하느냐. 이건말로해서되는일

이아닌데, 말로해서여러분이이해를할는지모
르겠습니다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죽으면, 늙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아주 애 적에 죽었든, 죽으면 탈바가지만 없어지
는 거지 그 사람 자체 근본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또다시, 즉구름이모여서한식구로살았
다면, 흩어졌다가또딴구름하고모이듯이딴집
가서또태어납니다. 자기가지은대로, 깡통이면
깡통집안에태어날거고금이면금집안에태어
날겁니다. 콩심은데콩나고팥심은데팥나듯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처로 나누어져서 돌아가
면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서 같
이살다보면응그랑응그랑하고소리가나는데,
깡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러니까누구탓을하지마시라이런소립니다. 여
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
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되입
력을해야합니다. 그래야다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림

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지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
고, 애고아니면재난이런문제들이너무도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나 영
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덮치고있기때문에, 여러분몸안에있기때
문에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모일 만하면‘너 고렇게 모였구나.’
하고탁쳐버리고탁쳐버리고, 또웬만큼벌어서
살만하다그러면그냥반을착없애버리고는병
들게 하거나 이렇게 일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그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
든요.
가게에가면배는배들끼리모아놨죠? 그래서

한가족이모두똑같은배라면누구탓을할게하
나도없죠. 전체가똑같은배이기때문입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그림·최주현

2009년3월18일(음력2월22일) 수요일 / 불기2553년

대행 스님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
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
해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시종로구안국동175-87 안국빌딩6층현대불교신문사‘길
을 묻는 이에게’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또
는한마음선원●FAX: (031)47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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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근본그한군데서봄날을맞이하세요

□□□□ 공모부문 : 불화 (선묵화)·한국화·수채화·서양화·서예·문인화·서각·민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깃든 창작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1일(토) (우편접수3월21일까지도착분에한함)
□□□□ 작품규격 : 불화는 20×25cm 이상 사진(2매)접수 심사 가능

한국화,서양화,수채화,민화,불화,서각은 60호이내
서예·문인화 70×135cm이내 미표구 /  전각 영인본 70×100cm이내 미표구

□□□□ 출 품 료 : 1인 3점이내, 1점 40,000원(2점 60,000원, 3점 80,000원)
(출품료입금처:농협210-01-266783 /예금주:한반도문화예술협회)

□□□□ 원서교부 : 2009년 2월 1일부터 사무국[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다운로드사용]
□□□□ 접 수 처 : 한반도미술대전사무국

(220-938 강원도원주시단계동세경3차아파트상가207호 전화 1644-6065)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9월 4월 17일(금) ~ 4. 22(수) 치악예술관
□□□□ 심사발표 : 발표 2009월 3월 24일 [홈페이지http://www.hanbandoart.co.kr일간지, 개별통지]
□□□□ 시 상 : - 대상 강원도지사상 1명 상금 300만원(매입상)    - 최우수상 1점 상금 100만원(매입상)

- 우수상 10명 상금 각 30만원 - 특선·입선 약간명
□□□□ 특 전 : 우수상 이상 작품,본 협회 초대작가,운영위원 작품은 해외전시 예정

- 2007년 일본 오오사카전시, 2008년 필리핀 마닐라 미술협회와 교류전 전시 하였음
□□□□ 문 의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사무국

Tel 1644-6065 H.P 010-5795-9006 Fax 033)763-6065

H.P 011-735-9178불화분과장 김진구

주최 ■ 사단법인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주관 ■ 한반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강원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GTB강원방송, YBN영서방송, 취송산방&기획

불화·서각·서예·민화작가들에‘주목’제4회한반도미술대전
불교미술인들의새로운등용문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명명

오 세 룡

손 문 철

혜철스님

혜봉스님

영민스님

양 행 선

조 동 제

박 영 애

청운스님

부산지사

대구지사

충청지사

경남동부지사

경남서부지사

광주전남지사

전북지사

영주지국

경남남부지사

005511))663322--00006644 // 001111--884477--11221111

005533))776688--88000088 // 001166--881133--88000088

004433))773322--55556600 // 001100--99442222--88445533

005555))335533--11119966 // 001177--665500--11119966

005555))335555--77447722 // 001111--99331122--22222288

006622))338844--33000099 // 001166--662299--11550088

006633))991100--88997777 // 001111--99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11--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연연 락락 처처


